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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일은 동지(冬至)다. 24절기 가운데 스물두 번째로 

일 년 중 밤이 제일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. 하지로

부터 차츰 길어지던 밤이 이날 극에 이른다.

‘동지 지나 열흘이면 노루 꼬리만큼 해가 길어진다.’, 

‘동지 지나 열흘이면 소가 누울 자리만큼 해가 길어진

다.’옛 어른들이 하던 말씀이다. 낮밤의 길이가 짧아지

고 길어지는 이치에도 위대한 섭리가 담겨 있다. 밤이 길

어지는 것은 그만큼 휴식을 취하라는 뜻이고, 낮이 길

어지는 것은 노동시간을 늘리라는 것 아닌가. 해가 떠

서 질 때까지 농사 일로 하루를 보내던 농경사회에서 

동지가 지나서부터는 해가 길어지는 시간만큼 더 열심

히 일하자는 것이리라.

  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불 밝히고 일할 수 있는 현대

사회에 밤낮의 길이가 무슨 상관이냐면 할 말이 없다. 

그러나 대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며 살던 조상의 지혜와 

말씀은 후대에도 전해졌으면 좋겠다. 

  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 나눠 먹었다. 필자는 어려서 

먹던 외할머니 팥죽의 맛을 아직도 기억한다. 하루 동

안의 피로가 싹 가시는 그 은은한 단맛을 어찌 잊을까? 

   팥죽의 재료 중 붉은팥은 불을 의미하고 태양을 상

징한다. 쌀은 곡식 중에 으뜸이며, 하늘의 모든 빛을 합

한 흰색으로 하늘을 대표한다. 또 찹쌀로 둥글게 빚은 

새알심은 수많은 행성, 혹성, 위성을 뜻한다. 팥죽 하나

에서도 대자연의 섭리와 우주를 엮어 설명하는 조상들

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.

   동짓날 팥죽을 쑤게 된 유래는 중국 육조시대의 

연중행사와 풍속을 기록한 형초세시기(荊楚歲時記)에

서 찾을 수 있다. 진나라 공공(共工)의 개망나니 아들

이 동짓날 죽어서 역신(疫神:전염병귀신)이 되어 전염

병을 퍼트리기 시작했다. 그가 생전에 팥을 싫어했기 때

문에 팥죽을 쑤어 곳곳에 뿌려 역신을 쫒았다는 것이

다. 그 이후로 팥죽에는 귀신을 쫒아내는 효험이 있다

고 여기고 집안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다.

   신라시대부터 전해지는 팥죽의 유래도 있다. 젊은 

농부가 살았다. 사람은 진실했으나 집안이 궁핍하였다. 

어느 날 과객이 찾아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해 쉬어

가게 했다. 그런데 그 과객은 해마다 같은 날 찾아와 자

고 가면서 그해에 심을 농작물을 농부에게 알려주고 

갔다. 과객이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지은 농부는 큰 부

자가 되었다.

   그러나 해가 갈수록 농부는 쇠약해져 갔다. 스님을 

찾아가 의논하니 그 과객이 다시 찾아오면 무엇을 싫어

하는지 물어보라 했다. 과객은 백마의 피를 싫어한다고 

했다. 그래서 과객이 찾아올 때쯤 집 안팎으로 백마의 

피를 뿌렸다. 그러자 과객은 찾아오지 않았고 농부도 

건강을 되찾게 되었다. 그러나 해마다 백마의 피를 뿌

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어느 해부터 팥죽을 뿌리

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.

   전통적으로 한국의 민간신앙에서, 빨간색은 귀신들

이 두려워하는 색깔이므로 붉은팥으로 끓인 팥죽에는 

액운을 물리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여겼다. 그래서 

팥죽을 먹기 전에 사당에 팥죽을 먼저 올리고, 부엌, 창

고, 대문, 마당 등 집안 곳곳에 뿌렸다. 팥죽을 쑤어 먹

는 풍습에는 잡귀가 가져오는 불운이나 전염병을 막기 

위한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. 

   팥죽을 먹는 풍습에는 풍작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

다. 농경사회에서 풍작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. 팥

죽은 한편으로 기근 음식이기도 했다. 우리의 밥상은 

쌀밥을 주식으로 하여 여러 가지 반찬을 곁들이는 형

태인데, 겨울에 쌀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잦았다. 그런 

상황에서 팥죽은 최소한의 쌀로도 간단히 만들 수 있

으면서,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훌륭한 

음식이었다. 팥죽을 만드는 데에는 팥, 물, 약간의 쌀만 

있으면 만들 수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떤 재료나 반찬 

등은 필요하지 않다. 

   중국 시인‘백거이’가 여행 중에 동짓날을 맞아 객

사에서 읊었다는 시 한 수가 생각난다.‘무릎 끌어안고 

있으니 등불 앞에 그림자뿐, 고향집에선 깊은 밤 모여 

앉아서 먼 길 떠난 이내몸을 얘기하고 있겠지’

   집을 떠나 여행 중에 맞이한 동짓날에 식구들을 생

각하면서 읊은 시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것은 고국

을 떠나 사는 우리네 마음을 담고 있기  때문이리라. 

   이번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 먹으며 조상의 지혜가 

담긴 풍습을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을 만들어야겠다. 지

나치게 달지 않아 자꾸 손이 가던 외할머니 팥죽의 맛

을 살려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. 


